
1987년
북한 용덕 수용소 수감

신숙자(69) 씨는 1942년 12월

경남 통영시 서호동에서 태어나

20대에 독일로 건너가 간호사로

일했습니다. 신 씨는 그 곳에서 경제학을

공부하던 오길남 박사(69)를 만나

결혼했고 두 딸(혜원∙규원)을 낳는 등

한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. 

그러던 중 1985년 재독 음악가 윤이상의 입북 권유와 북한

요원의 공작에 넘어가 두 딸과 함께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.

북한에서 실상을 깨닫게 된 신숙자 씨는 해외 유학생을 입북

시키라는 임무를 받고 독일로 가려는 남편에게 혼자만이라도

탈북 할 것을 권유하였고, 오길남 박사는 독일로 건너간 뒤

북한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.

오길남 박사는 1986년 11월 북한을 탈출했지만 신숙자 모녀

는 북한 당국에 의해 1987년 말 평안남도 요덕수용소(15호

관리소)에 갇혔고, 1991년 음성 편지(카세트테이프)와 가족

사진 전달을 마지막으로소식이 완전히 끊겼습니다. 

북한의수령유일 지배체제에 반대하는 행위를한

당사자와 가족들을수감하는 곳으로

인류역사상최악의인권유린이자행되는곳이다.

정치범수용소는감옥형태가 아닌

농촌마을과 유사하고

‘관리소’, ‘통제구역’, ‘특별독재대상구역’, ‘유배소’, 등

다양한명칭으로 불린다.

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

1947년 집단수용소를 설치한것을 시작으로

최근에는 통폐합을 거쳐 6곳이 운영 중인것으로

알려지고 있다.

현재 정치범수용소에는

15만명이상이수감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

하루 12시간이상의 강제노동과

공개처형, 고문 등이 자행되고 있다.

�북한개천정치범수용소실물모형최초공개

�정치범수용소수감자출신탈북자의현장 증언

�신숙자모녀구출을위한다큐멘터리상영

북한주민에게

자유와인권을 선물하는 일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.

가만히 귀 기울여북한동포들의

신음소리와 절규의소리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

우리는 자유와인권을 선물할수있습니다.

지금부터시작되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

굶주림에 지쳐있는북한주민들에게는

식량이고 독재에 억압받는 주민들에게는 해방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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